
13번째 힙합 콘서트 여는 쿠팡 셀러 ‘릴레이블’ 이야기 
2022. 6. 30.

힙합, 좋아하시나요? 오는 일요일(7월 3일) 오후 5시, 홍익대학교 인근 ‘드림홀’에서는 14명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공연하는
힙합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로, ‘스탠드업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의 13번째 공연 <2022 섬머 힙합 콘서트>인데요. 이 콘서트가 특
별한 이유는 쿠팡에서 의류를 판매 중인 패션 브랜드 ‘크럼프(Crump)’가 주최한다는 점입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17873/
https://www.coupang.com/np/products/brand-shop?brandName=%ED%81%AC%EB%9F%BC%ED%94%84&listSize=36&filterType=&customPriceRange=false&minPrice=&maxPrice=&page=1&trcid=&traid=&channel=user&sorter=latestAsc&filter=


재지라이프, 디제이티즈, 디제이설온, 유명한아이, 리기, 루디밀러, drplug, 이안, 리다시티, 차이트, 쿨에이드, 유령, 슬랙
스, 릴서울 등 총 14팀이 〈2022 섬머 힙합 콘서트〉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사진=크럼프 제공)

쿠팡 뉴스룸 팀이 크럼프를 운영하는 회사 ‘릴레이블’의 김동익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패션 회사가 왜 언더그라운드 래퍼들과 콘서
트를 여는지를 들어봤습니다. 



김 대표님은 콘서트를 여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힙합 아티스트들은 큰 방송을 통해서 확 뜨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하면서 음악 활동을 병행하고 있고요.

음악으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바늘구멍 같이 아주 작은 기회밖에 없는데, 저희가 개최하는 ‘스탠드업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
가 아티스트들에게 조금의 기회를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크럼프 쿠팡 페이지

일반적으로 브랜드는 브랜드 홍보를 위해 아티스트를 지원합니다. 아티스트의 인지도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방식
이죠. 하지만 김 대표님은 그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크럼프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대중들이 잘 모르는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을 널
리 알리자고요. 즉, 문화 사업의 일종으로 이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크럼프가 쿠팡에 입점했을 때 브랜드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크럼프의 옷들이 많이 노출돼, 입점 첫날부터 매출을 올린 것이죠. 쿠팡은 1800만이라는 많은 활성고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
팡의 많은 고객들에게 크럼프를 노출시킬 수 있다면, 높아진 크럼프의 인지도가 공연 홍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 대표님은 최대한 많은 고객들에게 크럼프의 옷을 노출하면서도, 개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는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럼

https://www.coupang.com/np/products/brand-shop?brandName=크럼프&listSize=36&filterType=&customPriceRange=false&minPrice=&maxPrice=&page=1&trcid=&traid=&channel=user&sorter=latestAsc&filter=
https://marketplace.coupangcorp.com/s/?utm_source=google_sa_pc&utm_medium=paid&utm_campaign=go_sa_pc_br&gclid=EAIaIQobChMIy9aPvZnU-AIVgXZgCh2-hw8IEAAYASAAEgLISfD_BwE


프는 ‘C.에비뉴’에 입점했습니다. C.에비뉴는 쿠팡 안에서도 유명 패션과 뷰티 브랜드들을 모아둔 백화점 같은 공간입니다.





쿠팡에 입점된 크럼프의 옷들 (사진=크럼프 제공)

사실, 음악을 사랑하는 김 대표님의 마음은 회사 이름에도 담겨있는데요. 릴레이블은 ‘little(lil)’과 ‘label’을 합성해서 지은 이름입니
다. 레이블에는 음반회사라는 뜻도 있죠. 

“회사 이름을 ‘레이블’이라고 붙인 건 음악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다는 이유도 있어요. 중학생 때부터 힙합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추
구하는 것들을 녹여서 브랜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이렇게 공연도 시작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김 대표님은 패션 사업을 통해 한국 힙합 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옷을 많이 파는 브랜드는 많지만, 문화적인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브랜드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스트릿 브랜드 중에서 저희가 그
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진=크럼프 제공)

힙합을 좋아하신다면, 오는 일요일, 홍대 드림홀에서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을 응원하면 어떨까요? 쿠팡도 김 대표님의 꿈을 응
원합니다.

STAND UP UNDERGROUND 공연 보러 가기
STAND UP UNDERGROUND 유튜브 채널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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